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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서·남해 내만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장마 소강 후 급격한 수온 상승 우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6일(목)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7. 6. 14시부)하였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예비주의보 발표시기 : (2019) 7. 29. / (2020) 7. 31. / (2021) 7. 12. / (2022) 7. 4.

 ** 주요 연안 수온(7. 6. 9시 기준) : 충남 서산(24.5℃), 전남 함평(26.6℃), 보성(24.1℃), 여수(25.1℃)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

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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